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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프린스턴대 P. Krugman교수와 마찬가지로 널리 알려지고 독자의 존경

을 받는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있다. David Brooks이다.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하였던 이 

데이빗 브룩스가 2008년 뉴욕타임즈 칼럼에서, 21세기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가 아니라 ‘인

지시대(The Cognitive Age)"라고 선언하였다.

그동안 21세기의 세계적 변화 특성이 globalization이라는 것을 주장한 경제학자, CEO, 정치가 

등이 많았다. 세계화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 패러다임이 정치가들에게는 사용하기에 편한 틀일 

수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세계화가 미래 세계 변화의 핵심적 추동력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국내외적, 세계 경제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맞는 설명 틀도 아니다.

세계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 핵심은 [테크놀로지] 변화이다. 기술의 혁명, 혁신이 이 모든  변

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다. 이러한 기술의 변화 그 자체의 표

면적 인식에만 머물면 안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심층적인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

술의 변화가 인류 사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변화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 Brooks에 의

하면 우리는 ‘인지 시대’로 규정되는 새로운 시대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아이폰이나 소셜넷워크, 인공인지시스템, 인지로보틱스 등의 기술이 전세계적으로 생성해내는 

인간 정보처리적, 즉 인지적 변화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넘어선 새로운 개념의 시대가 도래함

을 의미한다.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유형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또 미래과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주장하듯이 기계와 인간의 구별이 모호하게 되는 변곡점인 ‘특

이점이 닥아 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인류 사회에 어떤 질적 변화가 오는 것인지

를 깨달아야 한다.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선 17세기의 제1계몽시대가 아닌 시대, 즉 [인간]과 [기계]의 

고전적 차별화를 넘어서는 시대, 즉 제2의 계몽시대가 지금 21세기에 열리고 있다.

이미 프린스턴대 인지심리학 교수 Daniel Kahneman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인류가 과거에 

신봉하여 온 ‘인간 이성의 합리성’ 관점을 실험적, 과학적 증거에 의하여 뿌리 채 뒤흔들었다. 

그 공로로 그는 2002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고, 그러한 연구 결과로 미국과 유럽의 유

수한 대학에서는 행동경제학, 인지경제학 영역이 열렸다. 그리고 과거에 인간 이성의 합리성을 

대전제로 삼아온 사회과학이 자연히 전면적으로 재구성되게 되었다.

 미국 USC 대학과 Salk 연구소의 신경과학자 Antonio Damasio 교수는 감성이 이성의 밑바탕

을 차지하고 있음을, 즉 정서가 개입되지 않은 이성적 판단이나 결정이 존재하기 힘듦을 뇌 실

험결과에 의하여 보여주었다. 이성은 합리적이다 라는 우리의 오래된 편견과, 이성과 감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온 우리의 고정관념이 재구성되어야 하는 대 변혁의 문턱에 우리는 도

달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2003년에 미국 과학재단은 융합테크놀로지의 틀을 세계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나

노과학기술(NT), 생명과학기술 (BT), 정보과학기술(IT), 인지과학기술(CogT)이 미래 테크놀로

지의 4대 핵심축임을 공표한 것이다. 이로부터 융합과학기술 틀의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시작되

었다. 유럽에서는 이 틀에 인문학, 사화과학 기술을 연결한 지식사회 추구의 CTEKS 틀을 내

어 놓았다.

그러나 일본에서 물질 중심의 과거의 과학관을 전수받아서, 이 낡은 틀을 두세기가 넘도록 고

수하여온  한국은, 지금 홍수처럼 밀려오며 떠오르는  이  [인지]의 새 틀의 미래지향적, 소프

트적 핵심 의의를,  발상의 대전환의 급박함의 신호를 아직 파악 못한 채, 물질 중심의 NT, 

BT, IT의 3두 마차만 강조하는 융합과학기술 틀을 추진하여왔다.

그러나 21세기 지금,  인지과학은 진화심리학, 진화생물학과 연결되어 인간 윤리와 도덕성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인지신경과학, 인지로보틱스, 인지공학, 인지디자인, 인지의학, 인지문학, 

인지신학, 인지종교학,  인지정치학, 인지경제학, 인지학습 등의 분야를 열었다. 인지자본주의

라는 틀도 논의되고 있고, 최근에는 법학과 인지과학을 연결하는 인지법학 분야가 서구의 앞선 

대학들에서 창출되고 있어서 법 영역의 큰 변화가 예지된다.

이제는 인간 문화의 설명틀로서의 힘을 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틀을 대체하며, 공학, 자연과

학, 사회과학, 인문학의 여러 영역을 융합적으로 연결하여 재구성하는 새로운 틀인 ‘인지’시대

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전혀 새로운 관점의 

[미래] [과학기술]의 틀이 짜여져야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계이건, 기업이건 간에,  21세기 미래 사회에서 리더가 될 사람들은 이 떠오르는 새 

틀인 ‘인지’ 틀이 인류에게 던지는 미래적 의의의 핵심과 시사하는 바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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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동아일보가 발행하는 경영저널 DBR(동아비즈니스리뷰) 83호에 실린 기사 글의 초

벌작업 원고입니다. -[동아 비즈니스 리뷰] 83호(2011.06.15) [홈>자기계발>기획역량 DBR 

Column] 기사; “인지의 시대 : 21세기엔 마음을 판다”

Key Words: DAVID BROOKS, FUTURE TECHNOLOGY, THE COGNITIVE AGE, NBIC, 

Korean technology, 동아비즈니스리뷰, 미래, 융합과학기술, 인지과학, 인지시대


